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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는 어제 부산에서 “노조는 과격하고 세고 못

생겼다”는 본인의 발언에 사과했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준 사람도 없는 자리에서 허공을 향하여 한번 해 본, 진정성 없

는 사과입니다. 노동종합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노동현장도 아닌, 맥락 없는 곳

에서의 그냥 형식적인 몇 마디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으면서 형식적인 한 마디로 때

우려는, 그야말로 말 뿐인 사과, 개사과 시즌2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에 머리 숙여 사죄했지만, 당선 후 김 여사가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은 

그야말로 무소불위, 신성불가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예산 개입 의혹, 정치행사준비에 공무원 동원 의혹, 부부 외유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설 여사의 고작 몇 마디 사과에서 김건희 시즌2가 확연히 보

입니다.

말 뿐인 형식적 사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작 국민으로부터 선택

을 받겠다면서 국민 앞에 선 김문수 후보가 설 여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놓

아야 합니다.

SPC 사망사고가 여전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노

동운동을 했다가 자랑삼아 말하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노조가 없어서 감동을 받

고,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강변한 것이 김 후

보의 민낯입니다. 김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으로 노동자의 피땀을 누리기만 해 온 정당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여전히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겼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작은 일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식적 사과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민낯을 알고 싶습니다.

설난영 여사의 사과는 개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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